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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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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6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86명을 대상

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스스로의 행동에 완벽한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에

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수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가 완벽주의

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보다 관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수용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

회불안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즉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라 

자기수용의 매개경로는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자기수용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는 자기수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만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남녀 청소년들의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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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

이다. 청소년들은 일시적으로 보이는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몰

두하게 되고, 주위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청소년기 

초반부터 사회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이와 같은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이란 타

인으로부터 관찰되고 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서

를 의미한다(Tillfors, Persson, Willén & Burk, 2012). 사회불안의 수준이 높은 청소

년은 사회적 활동 상황이나 대인 경험을 회피하게 되어 사회적 기술 습득이 저하될 

위험이 높다(이동훈 등, 2013; 이승연, 김희화, 2015). 또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나 직업상황에서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는 다시 불안감을 가져오고 

불편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김은정, 2000). 실제로 사회불안을 느끼는 청소년은 

친구관계의 질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희, 2005; 송영희, 2006). 

또한 사회불안은 삶의 만족 저하와도 연관되기 때문에(정문경, 오은주, 2015) 청소년

기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불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

며,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를 미루어볼 때 사회불안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사건

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정보를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는 

데 있어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서도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박은정, 하은혜, 2007; 최영숙, 김정민, 

2008), 부정적 사고(송은영, 2005), 완벽주의(안현선, 박성연, 2010; 윤정민, 김정민, 

2008)와 같은 인지적 요인들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최근에는 

인지적 요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주목하여,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변인을 밝히고자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한

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Clark와 Wells(1995)는 사회불안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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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제안하였는데, 그들이 주장한 사회불안의 인지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

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면 사고

의 초점이 과거의 실패 경험, 타인의 거절에 대한 예상, 자신의 부족함이나 부적절함

으로 옮겨가 외부의 사회적 단서들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불안이 지속

된다(Clark, 2001). 즉 비합리적인 신념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만들어 

사회불안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기능적인 사고와 사회불안 간의 관

계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완벽주의는 수행에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결점이 없는 상태를 강박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역기능적 신념으로 여겨져 왔다. Hamacheck(1978)은 합

리적인 기준을 추구하여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것을 정상적 완벽주의라고 하였다. 반

면에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을 세워 실패를 두려워하고,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을 걱정

하며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경증적 완벽주의라고 

하였다.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의 특성에 대인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완벽

주의를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

로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의미 있는 타인에게 설정하여 그들이 완벽하게 행동하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행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

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엄중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다. 이처럼 다차원적 완벽주의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으나,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

우 정확히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발달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

여 평가하게 된다(Flett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도 완벽주의를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결점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기지향 완

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완벽주의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우울, 불안 및 사회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현선, 박성연, 2010; Cox & Chen, 2015; Sumi 

& Kanda, 2002). 완벽주의자는 도달하기 힘든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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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어려우므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윤정민, 김정민, 2008). 그리고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을수록 불안은 더욱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witt et al., 2002). 이를 미루어보아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

은 사람은 이상적인 수준의 사회적 수행을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해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벽주의적 기준이 오히려 일

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완벽주의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자

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 정서를 향상시키는 등 적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이미현, 2014; 이미화, 류진혜, 2002). 이처럼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영

향력에 대해서는 일부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이다. 어떠한 일을 잘해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벽해야만 한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험도 실

패로 여기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쉽게 의심하게 하므로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김은정, 2000; Hofmann, 2007; Lundh, 2004). 실제로 완벽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수치심을 많이 경험하며(Ashby, Rice & Martin, 2006),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

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윤, 이동귀, 2013; 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Hill, Hall, Appleton & Kozub, 2008; Scott, 2007). Ellis(1977)는 성취나 타인의 

인정을 기반으로 자신의 일반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하다

고 하면서 자기수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자기수용이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적절

하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지와 상관

없이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취 압력이 큰 환경 속에서 일상적

으로 평가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낮게 판단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이 몇 가지 수행에 실패한다고 해도 한 인간이 전적

으로 나쁘거나 무가치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Ellis & MacLaren, 2007), 자신을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은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수용을 잘하는 청소년들이 긍정 정서 수준이 높고(김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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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2013), 우울과 불안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사라형선, 2012). 그리

고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성인은 긍정적인 사고 경향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대인관

계 상황에서도 정서적 어려움을 덜 경험했다(Chamberlain & Haaga, 2001). 반면에 

자기수용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와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이찬희, 조영아, 2015; 정은영, 신희천, 201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

로 밝혀졌다(이기은, 조유진, 2009). 나아가 자기수용은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사라형선, 2005; 정윤주, 

2012; Flett et al., 2003; Scott, 2007), 비슷한 맥락에 있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공

이나 인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조건적 자기가치감이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Sturman, Flett, Hewitt & Rudolph, 2009). 또한 타인에게 완벽하

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은 완벽주의와 대인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Hewitt et 

al., 2003), 이는 완벽한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결

점이 없는 모습만 보여주려 하거나 단점을 감추는 행동을 한다면 사회적 상황에서 문

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자기수용은 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사회불안

에 이르는 과정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

안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구

훈정, 양은주, 권정혜, 2014; 김신나, 성영혜, 2006; 추미례, 이영순, 2014; La Greca 

& Lopez, 1998). 또한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기제가 어떠한지에 있어 성별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은 청소

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완벽주의

가 사회불안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김선은, 2011), 자기에 대한 인식이 사회불

안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향, 홍혜영, 

2014). 또한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남녀가 자기를 수용하는 수준은 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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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ross & Madson, 1997). 이상의 연구들을 미루어봤을 때,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

의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

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선행연구들(장은서, 최연실, 2013; Flett et 

al., 2003)을 바탕으로 자기수용이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할 것으

로 판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Flett et al., 2003; Scott, 2007),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김지윤, 이동귀, 2013)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완전매개모형을 경

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 및 변인들 간의 구조에 대해 보다 적절한 설명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의 차원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고 사회불안과 관련

된 요인을 밝혀 남녀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수용, 사회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자기수용은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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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6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205명(53.1%), 여학생이 180명(46.6%)이었다(1명 무

응답).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16.44세(SD=1.19)이었고, 중학교 2학년 127명(32.6%), 

중학교 3학년 44명(11.4%), 고등학교 1학년 113명(29.3%), 고등학교 2학년 102명

(26.4%)이었다. 연구대상의 부모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부 58.7%, 모 56.6%).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179명(46.4%)으로 가장 많

았고, 기타 96명(24.9%), 생산 및 서비스직 54명(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19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행정·관리직 82명(21.2%), 

생산 및 서비스직 59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Flett, Hewitt, Boucher, Davidson과 

Munro(2000)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완벽주의 척도(Child and Adolescent Perfectionism 

Scale; CAPS)를 이재연(2004)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CAPS는 Flett 등의 연구

(2016)에서 구인타당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원문에 준하여 지시

문과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고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CAPS는 총 22문항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12문항), 사회부과 완벽주의(10문항)의 2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동기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에서 100% 옳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

신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는 인식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의 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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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84, 사회부과 완벽주의 .88로 나타났다. 

2) 자기수용 

Chamberlain과 Hagga(2001)는 자기수용을 개인의 유능함,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나 

존중과 무관하게 스스로를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무조건

적 자기수용척도(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김사라형선(2005)이 타당화하고, 서은경(201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

항의 예시로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7점)까지 응답하게 되는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낮추는 2개의 문항(4, 5번)을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Cronbach α는 .80으로 나타났다.

3)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 Greca와 Lopez(1998)의 청소년용 사

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양재원, 양윤란과 오경자

(2008)가 번안하여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

(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tns; K-SAS-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

피와 불안(5문항),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의 3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등이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

의 예시 문항으로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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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의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뭘 같이 하자

고 부탁하지 못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89,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82,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79, 전체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에 대한 문항 이해도와 절차상의 문제점

을 검토한 후, 설문지 작성에 관한 안내를 보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11∼12월에 중·고등학생 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에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배송하였다. 방문 시에는 교사에게 질문지 실시 방법, 

소요시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으며, 배송 시에는 유선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교사를 위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질문지 작

성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작성에는 20여분이 소요되었다. 질문지는 작성 후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386부(93.9%)를 실

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첫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수준과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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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SEM)을 사용하였고, χ² 차이검증을 통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경로모형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과 집단별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시행하였

고,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², TL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완벽주의,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완벽주의,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32, p<.05, Cohen’s d=.24).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여학생 집단(M=3.14, 

SD=.56)이 남학생 집단(M=3.01, SD=.61)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

해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한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n=386)
남학생 
(n=205)

여학생 
(n=180) t

M (SD) M (SD) M (SD)

자기지향 완벽주의 3.07(.59) 3.01(.61) 3.14(.56) -2.32*

사회부과 완벽주의 2.86(.71) 2.83(.74) 2.90(.66) -1.03!

자기수용 4.56(.86) 4.54(.85) 4.59(.88) -.55

사회불안 2.71(.73) 2.68(.80) 2.74(.64) -.94!

*p<.05.

표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완벽주의,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평균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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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 간 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1) 남녀 청소년의 완벽주의,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사전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완벽주의, 자기수

용 및 사회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에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녀 청소년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

다. 구체적으로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모두 자기수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가 완벽주

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보다 관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사회

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데에 있어 완벽하려는 신념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일 수 있는 정도가 더 큰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와 자기수용 간의 관련성에서도 남녀 청소년이 유사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남: 

r=-.25, p<.001; 여: r=-.26, p<.001). 이는 남녀 청소년 모두 타인에 의해 부과된 기

준을 강박적으로 추구할수록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간의 관계에서는 남자 청소년 집단

에서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3, p<.001).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성향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

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수용 사회불안

자기지향 완벽주의 -  .34*** -.23***  .15*

사회부과 완벽주의    .33*** - -.25*** .12

자기수용 -.08  -.26*** -  -.48***

사회불안  .06 .11 -.35*** -

주. 남학생(n=205)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학생(n=180)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p<.05.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완벽주의,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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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사회불안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69∼.89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 후,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분

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LI=.939, 

CFI=.976, RMSEA=.079). 하지만 차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했을 

때 값의 차이가 0.74로 나타났다. 이는 차이가 자유도가 2일 때의 임계값인 5.99

보다 작은 값이므로, 이러한 경우 더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최

종적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한 후에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그림 2 참고). 

구조모형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20.43** 6 .939 .976 .079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21.17** 8 .958 .978 .065

**p<.01. 

표 3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p<.01. ***p<.001.

그림 2.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N=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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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개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부적인 영향을(=-.22, p<.001), 자기수용이 사회불

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p<.001).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를 잘 수용하지 못하며, 이는 다시 사회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자기수용이 보이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9, p<.01). 또한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자기수

용은 사회불안 변량의 18%를 설명하였다. 

 B  S.E. C.R.

자기지향 완벽주의 → 자기수용 -.12 -.08 .08 -1.52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27*** -.22 .06  -4.23***

자기수용 → 사회불안   -.34*** -.43 .04  -8.25***

***p<.001. 

표 4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

3.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 간 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최종 선정된 완전매개모형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사회불안 간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구조모형 내의 각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비교하여 값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두 집

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

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집단에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후 모형의 적합도가 좋으면 집단 간 교차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집단 

간 회귀계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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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모형의 적합

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χ218,N=385=27.81, ns, CFI=.984, TLI=.973, RMSEA=.038).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측정 동일성이 확

보되었다(Δχ2
2,N=385=2.05, ns). 이후 완전매개모형 내의 경로계수 모두에 동일성 제약

을 가한 모형(구조동일성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측정동일성 모형)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Δχ2
3,N=385=10.03, p<.05). 이것은 사회불안에 대한 남학생 집단의 경로계수와 여학

생 집단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각 집단별로 모형을 식별하여 

살펴보았다.

  df p TLI CFI RMSEA  /df

기저모형 25.76 16 .057 .970 .984 .057

측정동일성 모형 27.81 18 .065 .973 .984 .038 2.05/2

구조동일성 모형 37.84 21 .013 .961 .973 .046 10.03/3

표 5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1)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검증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은   값이 12.80(df=8, p=.119), TLI .979, CFI .989, RMSEA 

.054로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그

림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는 자기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자기지향:=-.17, p<.05, 사회부과:=-.19, 

p<.01), 자기수용도 사회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9, p<.001). 

즉 남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모두 자기수용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자기지향:=.08, 

p<.05, 사회부과:=.0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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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C.R.

자기지향 완벽주의 → 자기수용 -.23 -.17* .10 -2.33*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22  -.19** .08  -2.67**

자기수용 → 사회불안 -.45  -.49*** .04   -8.25***

*p<.05. **p<.01. ***p<.001. 

표 6 

남학생 집단 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

2)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검증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은   값이 12.96(df=8, p=.113), TLI .950, CFI .973, 

RMSEA .059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여학생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7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26, p<.001), 

자기수용도 사회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p<.001). 하지

만 자기지향 완벽주의에서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01, ns).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자기수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만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 때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9, 

p<.01).

B  S.E. C.R.

자기지향 완벽주의 → 자기수용  .02 .01 .12 .13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수용 -.35  -.26*** .10 -3.38***

자기수용 → 사회불안 -.23  -.34*** .05 -4.28***

***p<.001. 

표 7 

여학생 집단 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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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제시되었으며, 괄호 안의 값은 여학생 집단의 계수이다.

**p<.01. ***p<.001. 

그림 3.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남 205명, 여 180명)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및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수준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자기수용과 사회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남녀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

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에서 

성차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김신나, 성영혜, 2006; 양경미,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것은 학업적인 측면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Hewitt와 Flett(1991)에 따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자들이 다른 유

형의 완벽주의자들보다 학업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업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Duckworth & Seligman, 2006),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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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지향 완벽주의 측정도구에는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문항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시험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나 모호한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한다(조성연, 조한

익, 2014). 이에 여학생들은 보다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대

비하며 완벽한 수행을 추구하게 되어(Tallis, Eysenck & Mathews, 1992) 자기지향 완

벽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기수용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유능함이나 타인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수준

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추미례, 이영순, 2014)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기에 대

한 태도나 관점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보다는 가족 환경이나 학교생활 등 외부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불안 또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녀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은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들(김정

민, 이정희, 2008; 최선윤, 이지민, 2008)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사

회불안의 하위요인의 경우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기효정, 홍혜영, 2016; 

임강희, 김정민, 정혜경, 2016). 이와 같이 청소년 사회불안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

가 일관되지는 않으며, 측정하고 있는 하위요인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수

용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Flett et al., 2003; Scott, 2007),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도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는 선행

연구(김지윤, 이동귀, 2013)와 같은 맥락에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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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자기수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감은 반드시 완벽해져야만 한다는 강박보다는 자기개념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정

립하느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llis(1977)는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기수용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미루어보아 청소년들의 사

회불안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자기수용과 관련된 측면이 반영된다면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성별에 따른 매개모형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

기수용이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 특정한 수행 기준이 외부에서 부여되

고, 그에 부합하는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판단 또한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

각한다(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 즉 자신이 자율적으로 수행상황

을 주도하지 못하고 외부의 기준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

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은 자율성이 확보되고, 자신의 내적 특성을 표

현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Cross 

& Madson, 1997; Rose & Rudolph, 2006).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남자 청소년들은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남자 청소년들이 내면화

한 성역할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들은 성역할에 따라 목표와 성취

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강화시키게 된다(이미현, 2014). 이 때 남자 

청소년들이 자기지향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 경우 더욱 성취에 몰두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 성취에 실패하면 부정적으로 자신을 인

식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

자 청소년들이 완벽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수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결점

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다면 완벽주의로 인한 사

회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만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타인

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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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이미화, 류진혜, 2002; 한정숙 등, 2014).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상호의존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다

(Cross & Madson, 1997; Rose & Rudolph, 2006).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와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 또래 등 주변 인물의 비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게 되어 온전히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곧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여 불안

감을 느끼게 된다(Wei et al., 2005).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수용 간

의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수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

여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경

우, 청소년들에 대한 성취압력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성취여부에 따라 자신

을 평가하지 않고 자기수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한

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매개하는 경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개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남녀의 특성

을 고려해보고, 그에 적합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남

녀 집단별로 매개 모형을 살펴보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살펴본 성차가 

일관적이지 않고 부족한 실정이기에 지속적인 추후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으로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수도권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남학생들의 자기수용 수준을 낮추며 사회불

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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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는 점에

서 적응적인 완벽주의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강한 완벽주의’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완벽주의가 적응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모

호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Greenspan, 2000).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자기지향 완

벽주의와 그 영향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 내적 요인인 완벽주의와 자기

수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불안에는 가족 환경(Johnson, Inderbitzen- 

Nolan & Schapman, 2005), 사회적 외상경험(박은정, 하은혜, 2007), 사회적 지지

(Ham, Hayes & Hope, 2005)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

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불안이 나타나는 구

조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밝히고, 성별에 따라 매개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별에 따라 차

별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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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adolescent social 
anxiety: Mediation by self-acceptance 

Lim, JungHa*·Song, Jieun**·Kwak, Taehee**·Baek, Jimin**·Kwon, Oh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amongst adolescents. A total of 38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 girls reported higher levels of SOP(self 

oriented perfectionism) than adolescent boys. The levels of SPP(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acceptance and social anxiet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a function of gender. Second, there was a full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P and social anxiety.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PP and social anxiety was fully mediated by self-acceptance in both adolescent 

boys and girls,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SOP and social anxiety was fully 

mediated by self-acceptance only in adolescent boy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acceptance needs to be considered as a means of decreasing social anxiety 

when designing programs and counselling for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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